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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1)

양 은 용

(원광대학교 )

〈요약〉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종교교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교양 )

이다 . 종교교과 운영은 다종교 사회 상황에서 열린교육을 지향해야 하지만 , 그렇지 못하

다는데 있다 . 그것은 단위 학교가 모두 특정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이며 , 교과

운영의 선택 폭이 넓지 않다는데 있다 .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개조 소태산 (박중빈 , 1891- 1943)이 제시한 개교동기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으며 , 학교교육의 운영방법을 수용한 초기활동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은 5개 법인에 1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

이들 원불교 교육기관의 종교교육은 제7자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대체로 갖

추어져 있다 . 교사·교재·운영방법 등에서 그러하지만 , 문제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내용에 있다 . 교육을 인류의 진화와 문명사회 건설의 방법으로 보는 원불교의 교육이

념이 원불교의 틀을 넘어서서 시민교양 내지 보편윤리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핵심주제어 : 제7차 교육과정 , 종교교육 , 종교교과 , 원불교 , 원불교의 교육기관 .

I . 서 론

종교는 금후의 인류사회에 어떻게 존재하며, 인류는 종교로부터 어떤 영향을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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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까? 그리고 인류진화의 길로 불리는 교육은 救世濟人을 본령으로 하는 종

교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인류가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가꾸어온 문화, 곧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가

치차원이 잘 간직된 곳을 종교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 되살

려진다면 인류 삶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인공

으로 성장하면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한층 커지게 마련이다.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거는 기대가 여기에 있음

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면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등학교 교육과

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해 왔고, 그 가운데

종교교육도 일정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광복이후의 교육과정에 있어

서 종교교육은 오랜 기간동안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포교차원에서 이루어져 왔

다. 그것이 1989년에 이르러 종교 라는 과목으로 정규교과에 들어가게 되었으

며, 이후 19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1999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

정이 시행됨으로써1), 일정한 과정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 국가의 종교정책은 信敎의 자유와 政敎의 분리가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2), 종교교육도 그러한 공교육의 성격을 띄어야 하지만3) 실제로

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여기서 공교육이란 제도적으로나 교육내용에 있어

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교육 내지 개방된 교육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다종교 사회의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종교문화교육 대신에 특정종단의 신앙

교육이 베풀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러하다. 즉 종래 우리 사회에서 베풀어

진 종교교육이 엄밀한 의미에서 종단교육이나 선교차원의 宗敎敎化(Relig iou s

in doctrination )는 쉽게 확인될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교육을 찾아보

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다종교 상황 아래서 그 위상을 확립시키지 못

한 면이 있다.4) 이는 종교에 있어서 포교나 선교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敎化가

1)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1997. 12. 30)

2) 헌법 제19조 1항의 종교의 자유와 2항의 국교 불인정 및 정교분리의 원칙이 그 요항이다.
3) 교육법 제5조의 교육본래 목적에 기초한 교육 및 국공립학교의 어느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의 금지 규정에서 본다면, 종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종교교육 형태가 바

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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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5)과 맥을 같이 하는 사안이

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종교교육이 갖는 제한적인 상황에 유의하면서 원불교에 있어

서 종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그 중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상황과 그 가운데서 발

견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전망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 제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종교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종교 과목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

통교과이다. 보통교과는 크게 (1) 국어·도덕·사회군, (2) 수학·과학·기술가

정군, (3) 체육·음악·미술군, (4)외국어군, (5) 한문·교련·교양군으로 구분하

는데, 그 중의 제 (5)군 중 교양 에 소속되어 있다. 교양 에는 철학·논리학·

심리학·교육학·생활경제·종교·생태와 환경·진로와 직업·기타의 9과목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1학기 4단위, 즉 1학기(17주)에 50분수업의 4시간을 이수

하는 수업량이다.6)

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유의해야 할 터인데, 그 가운데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옮기면 다음

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 성숙한 자아를 가진다 .

나 .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 비판적 ,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다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

는 능력을 기른다 .

4) 김귀성,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1. 2.

26, 동서대, 2쪽 참조.
5) A. Flew , Indoctrination and Religion, I. A . Snook, Concept of Indoctrination, London, R. K.

P, 1972, p.142.

6) 『고등학교 교육과정(1)』(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별책 4) 7족 참조.



158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라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7)

고등학교의 앞 단계인 중학교의 경우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지향점이 같은

것은 물론이다. 종교교과는 정해진 선택의 폭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교

육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부에서 명시한 종교 교과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인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

충하며 ,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

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

가 .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을 가르쳐 , 자기성찰과 체험

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가르침과 의식 및 공동체를 이룬다 .

나 .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 인간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고 , 우리의 생활터전이면서 아직 신

비한 존재로 남아 있는 우주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

라 . 외래종교사상을 수용한 과정과 한국의 무속신앙을 이해하고 , 건전한 종교생

활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마 . 종교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

바 . 특정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 각자의 신앙심을 키우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한다 .8)

고 밝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목표와 교과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종교라는 문화보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종교관의 정립

에 중점이 두어진다면9), 종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천적

7) 같은 자료 3쪽 이하.
8) 같은 자료 852- 853쪽.
9) 제7차 교과과정의 종교과목의 성격을 종교는 종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

려는 과목이다. (같은 자료 852쪽)라 하여 신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종교인에 대해

신앙을 배제한 문화보고로서의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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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어떻든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종교교과는 내용구성에 있어서 제6차보다

구체적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1) 인간과 종

교, (2) 세계문화와 종교, (3) 한국문화와 종교, (4) 종교경험의 이해, (5) 현대사

회와 종교, (6) 특정종교의 교리와 역사로 구성되어 있었다.10) 이것이 제7차 교

육과정에서는 <표 1>과 같이 조정되고 있다.

<표 1> 제7차 교육과정 종교 교과의 내용체계

영 역 내 용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의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가지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규범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천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이해

세계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기타종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한국종교와

문화

◇한국불교와 문화 ◇한국유교와 도교 문화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 무속신앙과 민족종교

종교공동체
◇공동체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형성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종교와 문화창조 ◇나의 종교생활 설계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제

10)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분석은 정진홍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2001.

교육부, 149쪽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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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에서 종교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최초로 구성한데 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구체적인 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해설자는 이를, (1) 교육과정의 구성과

체계화, (2) 종교교과의 성격명시, (3) 학생중심의 목표진술 및 구체적인 하위목

표 제시, (4) 내용영역의 구체화 및 보편적 종교교육 내용 강화, (5) 종교교육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적용, (6) 다양한 방법의 평가로 정리하고 있다.11) 적어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다종교적인 사회현실을 중심으로 내용구성을 살펴볼 때, 제7차에 있어서 종

교공동체 부분을 항목으로 살리고 있는 부분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종교

교과 교육지침의 (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다종교 사회인 우리 나라에 있

어서 균형 있는 종교이해, 종교간의 공존과 협력을 통한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

기 때문이다.12) 대부분의 중등학교가 무시험 추첨입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에서 특정종교를 위주로 한 종교교육은 자칫 종교간의 배타성을 조장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전한 종교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종교 교과서를 검정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 종교 교과서에 대한 인정도서 심의에 필수기준 10항목과 교과

기준 20항목을 들고 있는데, 전자가 국가관 등의 일반사항이라면 후자는 편찬체

계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

표 2> 13)와 같다.

11) 정진홍외 전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 149쪽 참조.
12) 제7차 교육과정 의 종교 교과 영역별 내용에 있어서 이 분야를 (1)여러 종교의 공동체는

어떤 이념과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가?, (2)사회성원들을 결속시키고 통합하는 종교의

기능은 어떠한 것들인가?, (3)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4)종교생활을 통한 인격형성은 자아실현과 어떠한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

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도 다종교적 상황을 인식하여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기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고

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13) 교과 용도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16841호, 2000. 6. 19)에 의한 심의규정.



제 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 양은용 161

<표 2>종교교과서 교과기준 심의표

항목 심 의 관 점

내용

선정

과

조직

1.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교과의 목표 및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
2.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는가?

3. 궁극적인 실재의 문제를 통하여 종교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이

되었는가?

4. 내용이 정확한 근거 위에 서술되었으며 , 거짓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5. 사실 및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6.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 난삽한 내용은 지양하고 있는가?

7. 특정한 내용에 치우쳐 균형을 잃거나 특정한 것을 선전 , 비난하는 내용

은 없는가?

내용

의

진술

8. 내용은 보편화된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가?

9. 내용은 학문적 체계 , 교수 -학습체계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가?

10. 학생의 지적 발달단계와 학교급별 교과수준에 맞게 진술되어 있는가?

11. 학생의 학습경험과 관련지어 있으며 ,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가?

12. 활자의 크기 , 지형 등은 적절하며 , 외래어의 표기 맞춤법 , 띄어쓰기 등

은 정확한가?

13. 내용의 표현과 용어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있는가?

14. 내용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되어 있는가?

편찬

체계

15. 내용은 학교급별 , 단원간에 계열성이 유지되어 있는가?

16. 인간적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가?

17. 전체적인 조망능력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중시하고 있는가?

18. 종교 철학의 측면에서 본 우리 가치관의 현실과 당면과제를 바르게 제

시하고 ,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인 배려는 적절한가?

19. 종교의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학습안내가 되

어 있는가?

20.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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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는 종교교육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재량권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체

적인 결단이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가 종립

학교요, 따라서 운영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책이 다

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 원불교 종립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교리사상의 전개차원이지만, 개교(開敎, 1916) 초기부터

그 실천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개조 (開祖)인 소태산(少太山-朴重彬,

1891- 1943)은 오랜 구도수행 (求道修行) 끝에 대각 (大覺)이라는 궁극적인 종교체

험을 얻고, 최초법어 (最初法語) 를 통해 제도이념 (濟度理念)의 첫 소식을 전하

고 있다. 이것이 후일 수신 (修身)의 요법, 제가 (齊家)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

(進化)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수신의 요법 1조 )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

며 ,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의 요법 2조 )

지도 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조 )14)

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민중을 구제할 포부를 밝힌

것으로, 교육에 입각한 지도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화활동을 전

개하는 과정에서,

대종사 (소태산 ) (대각 개교 -大覺 開敎 ) 당시의 시국을 살펴 보시사 그 지도강

령을 표어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 (開闢 )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 후진을 가

14) 『正典』수행편 최초법어(『圓佛敎全書』84쪽 이하).
15) 『大宗經』서품 2장(『圓佛敎全書』, 원불교출판사, 1977,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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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 그대들은 먼저 이 佛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 ...16)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 물

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開敎 ) 동기니라 .17)

고 말한다. 개교의 동기에서부터 너른 세상의 무수한 생령을 구제하는데 있어

서 지도·연구·훈련 등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리조직에 있어서도 평등사

회 건설 요항으로 사요 (四要) 즉, 자력양성 (自力養成)·지자본위 (智者本位)·타

자녀교육(他子女敎育)·공도자숭배 (公道者崇拜), 수행의 길로 제시한 삼학 (三學)

즉 정신수양 (精神修養)·사리연구 (事理硏究)·작업취사 (作業取捨)18)를 말하고 있

어서 교육관의 일단을 확인하게 된다.

원불교 교육은 이러한 준비기를 거쳐, 1924년 전북 익산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진

다.19) 당시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제도권 교육이 비록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원불

교 초기교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형식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소태산은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적인 신앙수행을 통하여

제도권교육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지도한 것이다. 즉, 신앙수행을 합동수련기간

인 정기훈련 (定期訓練)과 일상생활 중의 상시훈련(常時訓練)으로 나누고 있는

바 전자가 정규교육 (F orm al Edu cat ion )이라면, 후자는 비정규교육(Inform al

Edu cat ion )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정기훈련이라는 정규교육과정

에서는11과목 [염불·좌선·경전·강연·회화·의두 (疑頭 )·성리 (性理)·정기일

기·상시일기·주의 (注意)·조행 (操行)]이라는 교과목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런 교육과정의 진행여부는 자신이 일기법으로 점검하며, 총괄평가의 성격

을 띤 신분검사법 (身分檢査法)으로 최종 평가한다. 이 평가에 따라 공부성적과

16) 『대종경』서품 15장(『원불교전서』102쪽)

17) 『정전』총서편, 개교의 동기(『원불교전서』21쪽)

18) 『정전』교의편 사요·삼학(『원불교전서』39쪽)
19) 김혜광, 교육사 , 성업봉찬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578쪽 이하

에서는 원불교 교육사를 교육활동준비기(1916- 1923), 일제하의 교육(1924- 1945), 유일학림

이후 교육활동(1946 이후)로 시대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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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적이 매겨져 학위등급이 정해지며 법위 (法位)의 진급 (進級)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의 교리에는 법위등급 (法位等級)으로 제도화되어 법위를 측

정하는 준거로 정착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20)

이후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재양성 등의 교육과정을 조직화 시켜

나가고 있는데, 1928년에는 농업부 기성연합단 을 설치하면서,

대범 정신적 연구란 모든 사업진행의 근본이요 , 모든 사업진행은 또한 육신생

활의 근본이요 , 육신생활법은 정신적 연구의 근본이 된다 . 그러므로 정신과 육

신이 서로 근본이 되고 연구와 사업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니 정신적 연구가

아니면 육신생활의 근본이 서지 못할 것이요 , 육신생활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 , 오직 우리 출가선 무산대중 (出家禪 無産大衆 )이

여 , 비록 정신적 연구가 가장 긴요한 줄로 아나 능히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지

못함은 다만 육신생활의 관계가 된 것이라 , 만일 연구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면 무슨 사업을 성취치 못하리요 . 부처님 말씀에 대개 사람의 공부는 복

족혜족이이 (福足慧足而已 )라 했으니 이 방면을 말한다 . 그러므로 본 기관을 설

립하여 낮으로는 농업을 근무하고 밤으로는 진리를 연구하여 몇 개월은 농업을

근무하고 몇 개월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실로 이 양방을 구족케 하여 모든

사업의 의무를 공급한다 . 본 취지에 찬성하는 제씨는 연구하기를 놓지 말며 근

무하기를 놓지 아니하여 밖으로는 본교의 사업을 세우고 안으로는 도덕의 정신

을 밝혀 우리 무산대중의 근거가 되어 원만한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 .21)

라 밝히고 있다. 농업부를 만들어 작무를 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

라 밝히고, 같은 해에 인재양성소 (人材養成所) 기성연합단 (旣成聯合團) 을 설

치22)하여 인재육성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이 몇 단계를 거쳐 오늘날

교정원 교육부로 이어지고 있다.

만년에 이른 소태산은 교단이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교단삼대

사업목표를 교화 (敎化)·교육 (敎育)·자선 (慈善, 사회복지)으로 정하고, 정규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1940년 유일학원 (唯一學院)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나 일제

20) 『정전』수행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일기법, 법위등급(『원불교전서』55쪽 이하)

21) 『월말통신』3, 1928(정화사편, 『圓佛敎敎故叢刊』1, 1969, 19쪽)
22) 『圓佛敎敎史』2편 2장(『원불교전서』10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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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기각되고 만다. 그의 입멸후 종법사 (宗法師)를 계승한 정산(鼎山-宋奎,

1900- 1962)에 의해 1946년 유일학림 (唯一學林-원광대학교 전신)으로 설립된다.

정산은 교육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 개인 가정 사

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 할 것이

니라 . 사람이 비록 만물 가운데 가장 영특하다 하나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그 최령의 자격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비록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유지발전을 보지 못할 것이니 , 그르

므로 사람의 일생에 기초가 되는 태중의 기간으로부터 나고 자라는 여러 기간

을 통하여 반드시 태교와 유교와 통교의 모든 도가 잘 베풀어져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 또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나니 ,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 과학교육은 물질문

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

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

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 .23)

위에서 그가 밝힌 교육은 교단교육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이라는 본질에 입각하여 그것이 세계진화와 인류문명의 나아갈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통해 보면 원불교의 교육은 안으로 교역자교육24)과

밖으로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일

반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중등학교 교육기관은 1951년에 설립된 원광중학교

(익산)가 시작이다. 이 학교의 건학정신을 정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3) 『世典』제2장 교육(『원불교전서』720쪽)
24) 원불교 교역자교육 기관은 학부과정의 원광대학교(익산) 원불교학과, 영산원불교대학교(영

광)의 원불교학과, 석사과정의 원불교대학원대학교(익산)가 있다. 전원 기숙사 생활로 이 과

정을 마치고 교역자고시에 의해 得度시켜 교역자(敎務)자격을 부여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정원의 교육부이며, 산하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1981), 교단 100년을 향한 원불교 예비교무 교육발전안 연구 (2001)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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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

을 다다겸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

로 한다 .25)

이는 원불교 개교동기에 입각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원불

교에서 설립운영하는 원창학원·해룡학원·성지학원·원경학원·화랑학원 등 5

개 학교법인 산하에 11개교도 그 설립 동기와 교육이념도 이와 같다. 현재 원

불교 종립학교의 현황 일단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불교의 중등교육 기관>

◇중학교◇

1. 성지송학중학교

주소: 513- 842 전남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

전화: 061- 353- 6351 교장: 황명신 교무: 곽진영 외

특징: 대안학교

2. 원광여자중학교

주소: 570- 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3

전화: 063- 856- 1141 교장: 정정용 교무: 서원중

교당전화: 063- 852- 3043 특징: 일반계

3. 원광중학교

주소: 570- 972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2- 5

전화: 063- 832- 6616 교장: 주정경 교무: 김혜은

교당전화: 063- 834- 7611 특징: 일반계

4. 해룡중학교

주소: 513- 80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전화: 061- 351- 0901 교장: 권세영 교무: 임상원외

특징: 일반계

25) 원불교중앙총부 교정원 교육부 2001년도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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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 경주화랑고등학교

주소: 780- 894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전화: 054- 771- 2355 교장: 서종호 교무: 이형은 외

특징: 대안학교

2. 영산성지고등학교

주소: 513- 902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77

전화: 061- 352- 6351 교장: 황명신 특징: 대안학교

3. 원경고등학교

주소: 678- 831 경상암도 함안군 적중면 황정리 292

전화: 055- 931- 1404 교장: 노원경 교무: 서용덕 외

특징: 대안학교

4. 원광고등학교

주소: 570- 972 잔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9- 4

전화: 063- 832- 7090 교장: 윤현두 교무: 박근영

교당전화: 063- 832- 6610 특징: 일반계

5.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소: 570- 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0

전화: 063- 853- 1080 교장: 김 진 교무: 송정심

교당전화: 063- 856- 4840 특징: 일반계

6.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

주소: 570- 968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3

전화: 063- 857- 1251 교장: 안 영 교무: 정명선

교당전화: 063- 857- 1070 특징: 실업계

7. 해룡고등학교

주소: 513- 80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전화: 061- 353- 9292 교장: 권세영 교무: 임상원 외

특징: 일반계

이들 단위 학교에는 모두 교역자 (교무)가 파견되어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단계에 맞추어 종교 교과 전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중에서 일반계·실업계 학교에서는 교당운영과 종교 교과 교육과정 운영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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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안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마

음공부 시간 등 열린교육 프로그램26)을 운영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오

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원창학원 산하의 각

학교 (원광고등학교·원광여자고등학교·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원광중학교·원

광여자중학교)에서는 제6차 교과과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을 선택하여 그의 일부를 종교교과 내용으로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2년도부터는 종교교과와 타과목을 복수로 선택할 준비

를 갖추고 있다.27) 참고로 각급학교에 있어서 원불교 입교자(신자)는 학생수 대

비 19%에서 74%에 이르고 있으며28), 법회 (주1회) 출석은 입교자 가운데 60%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교재인 『종교 (원불교)』가 편

집되어 심의필 혹은 심의 중에 있다.29) 심의필인 교재는 교단산하 각급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내용구성을 살피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고등학교 종교 (원불교 ) 의 구성

항 목 내 용

종교와

나

◇종교적 삶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의 요소와 기능 ◇종교의 분류

세계종교

의 이해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한국종교

의 이해

◇한국의 민간신앙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26)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에서 넓은 의미의 종교교육으로서 마음공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가 보고되며(『월간 원광』등), 삼동청소년회 등을 통

해 이웃종교와 일반학교에도 보급되고 있다.
27) 교양교과에 있어서 종교 와 진로와 직업 을 복수로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28) 원불교중앙총부 교육부 현황자료(2001년 9월 현재)에 의하면, 전체학생수 대비 원불교 입

교자는 원광고등학교가 1,024명 중 440명(43%), 원광여자고등학교가 811명 중 162명(20%),

원광여자정보고등학교가 631명 중 117명(19%), 원광중학교가 1,005명 중 741명(74%), 원광

여자중학교가 1,114명 중 663명(60%)으로 집계되고 있다.
29) 이들 중·고등학교 『종교(원불교)』는 원창학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심의를 요청하여,

필자도 심의위원장 심의에 참여하였다. 고등학교용은 2000년에 인정되었고, 중학교용은 현

재 심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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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종교간의

대화
◇다종교사회의 종교생활 ◇종교간 대화와 종교협력

소태산대

종사
◇소태산 대종사가 오신 뜻 ◇소태산 대종사의 일생

원불교의

가르침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성자의 삶 ◇나의 참 주인, 진리

◇원불교의 신앙 ◇원불교의 수행

◇일상 수행의 요법 ◇계문

◇한 울안 한 이치

개벽종교

의

원불교

◇미래는 밝다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라 ◇나의 조물주는 나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종교와 정치는 수레의 두바퀴 같다

◇강자는 약자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

◇예수의 심통제자는 나의 심통제자

◇한 중생도 버릴 수 없다

원불교

문화의

이해

◇원불교의 이해 ◇오늘의 원불교

이 교과서 내용을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구성과 비교하면 보완해야 할 부분

이 발견된다. 교과서 집필이 전체상황을 숙지하고 마련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

고, 특정종교인 원불교의 내용이 목차의 절반을 차지하며, 서술에서도 그러하

다.30) 내용상에 있어서 종교간의 대화 와 같은 항목이 설정된 것은 제7차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제시된 종교공동체 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30) 중학교용 교재의 심의가 계속중인 것도 이에 대한 보충작업을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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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이상에서 원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상황을 중심으로 종교교육 문제를 살펴 왔

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제6차 교육과정을 보충하여 마련한 제7차 교육과정은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정규교육과정의 틀 속에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 교양교육의 시행에 따른 문제이다. 교양교육으로 운영되는 종교교육은

복수 교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교사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할 제반여

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대.하여 동아

일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58.3%와 고교 교

사의 74.3%가 제7차교육과정의 시행시기를 늦추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유보하는 한편 그

폐지요구도 16.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1) 제7차교육과정이 명목적

으로는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시행이 불가능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종교교과의 경

우 선택교과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와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종교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이

해, 세계시민을 향한 종교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은 결국 교사가 담당해야 할 부

분이다. 그러나 종교교사가 특정종교의 틀내에서 양성됨으로써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박약한 채, 기존의 교과서로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면 특정종교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더구나 당해 종립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주

체가 개방된 종교교육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가가 현실적인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종교에 바탕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으

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이 반

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

그러면 원불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해 온 과제는 원불교의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불교 종교교육의 현황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전망은

가능하리라 본다.

31) 수업개혁 사실상 미비···제7차 교육과정 좌초위기 (『동아일보』200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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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교정원 교육

부와 학교현장간에 긴밀한 협조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정규교

사자격증을 소지한 담당교사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도록 대학의 교직과정 및 교

육대학원 수학 등을 통한 교사양성체제를 갖추어 교사가 양성 공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준

비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원불교 교리상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교리적 준거체제를 형성해주는 주

요한 예는 앞에 인거한 정산의 법문과 같이 적어도 세계시민의 교양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불교가 종교간 협력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결국

이런 교리적 근거32)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경영자는 물론

종교적 여건이 다른 담당교사들이 종교교육 관련 제반 정보를 공유할 때 종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교학 및 교육학계에서 종교교육

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전개한다면 현장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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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lig iou s E du c ation o f W on - B u ddhi s m

an d T h e 7th N ation al Curricu lum S y s tem

Y an g , E un - Y on g

(Wonkwang Uni ver s i t y )

≪Ab str act≫

In th e 7th N ation al curr icu lum , r elig iou s subj ect in high sch ool is on e of th e

s elect iv e cur r icu lum s . Relig iou s subj ect is desir able , n ev er th eles s , it is n ot agr eed .

B ecau s e th e unit sch ool is oper at ed by th e specific r elig iou s or g anizat ion an d th e

s elect ion of it s curr icu lum sy st em is n ot w ide .

T h e educat ion al idea of w on - Bu ddhion is w ell r eflect ed on it s m ot iv at ion of

foun dat ion by th e foun der , S o T ae S an . T h e s econ dary educat ion al b odies ar e 11 by

5 corpor at e b odies .

T h es e r elig iou s educat ion al b odies of W on - Bu ddhism ar e pr epar ed for pr act is in g

th e 7th N at ion al curr icu lum sy s t em . T h e m att er is n ot in form but in con t ent s .

T h e educ at ion al idea of W on Bu ddhism is b ey on d it s r elig iou s b oun dary an d m u st

su g g est cultur e an d m or ality in th at educat ion is th e w ay of dev elopm ent an d

con st ruct ion of cultur al s ociety of th e m an kin d.

Key w or ds : th e 7th n at ion al curr icu lum sy st em , r elig iou s educat ion , r elig iou s subj ect ,

W on - Bu ddhism , educat ion al b odies of W on Bu ddhism .


